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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es in news articles related to 'Elderly Living Alone' by 

comparing Big Data-based news articles related to 'Elderly Living Alone' reported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or this, 2018 to 2019 were selected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2020 to 2021 were selected after the outbreak, and news articles related to 'Elderly Living Alon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BIGKin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lated 

articles decreas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compared to befor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related words. Third, in the relationship diagram analysis, ‘Executive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Corona 19’ after that showed the most weigh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preparing improvement plans for national policies and systems in 

the context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relation to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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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보도된 빅데이터 기반의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를 

비교함으로써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OVID-19 발생 이전은 2018~2019년, 발생 이후는 2020~2021년으로 선정하였으며, 빅카

인즈를 이용하여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를 수집,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발생 이전에 비해 이후에 관련 기사 건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연관어 분석에서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관계도 분석에서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임직원’이, 이후에는 ‘코

로나 19’가 가장 가중치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 상황에

서 국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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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로 인해 명절에도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요양병원에 있는 노부모를 면회할 수 없는 상

황, 집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상

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높아 온 국민이 불안

에 빠지는 상황,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제약되는 상

황 등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많

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듯 COVID-19로 인한 팬

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점 중의 하나가 

바로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많은 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활동에 있

어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면

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5

일까지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

기를 실시하였다[1].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COVID-19 환자가 될 가능성

이 크고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데[2], 특히 평소에도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여있던 독거노인들에게 있어 

COVID-19는 더욱더 고립상황을 이끌고, 이는 독거노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하였

다[3]. 따라서 COVID-19가 발생한 이후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립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태

에 있어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소외 문제, 낮은 사회활동 참여 등 무위 문제를 겪으

며, 고령이고, 사회적 자원에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4-7]. 독거노인의 경우 COVID-19로 사

람들과의 대면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지지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

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독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신체적 건

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8]. 통계청 자료에 따

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1.2%(648만 가구)에서 2050년 39.6%(905만 가구)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

구주 비중은 25.0%(162만 가구)로, 2050년에는 

51.6%(467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 이렇

듯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소통의 단절,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

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10]. 

이렇듯 고령화 심화,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규모가 증가하고, 또한 이들 중 건강이나 사회

관계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

책」을 발표했다.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독거노

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들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4대 분야 정

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분야는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

비스 제공, 지역 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 

역량 강화,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이다[11]. 이외에도 최근

에는 COVID-19 재유행을 대비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을 위한 재택 치료 중점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2]. 

하지만 아직 감염병 확산 시기에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제

도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사의 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독거노인 관련 연구

들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언론 기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극소수

이며 COVID-19 전후의 독거노인과 관련한 비교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독거노인

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보도된 기사 중 ‘독거노인’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COVID-19와 같은 감

염성 질환이 장기화 될 때를 대비해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

회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Research Method

1. Collecting Data

본 연구에서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독거

노인’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

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14]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컴퓨터를 이

용한 자동화된 분석이 가능하게 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언

론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여준다[15]. 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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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즈는 54개 언론사의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빅카인즈

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7천만 

건의 뉴스 콘텐츠를 빅데이터화하고, 우리 사회의 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16].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지역,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 전

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11개의 전국일간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검색어는 ‘독거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검색기간은 연구목적에 따라 

COVID-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해를 기점

으로 COVID-19 발생 이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COVID-19 발생 이후는 2000년 1월 1일부

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을 같게 

하기 위해 COVID-19 발생 이전 2년, 이후 2년간의 기간을 

정하게 되었다. 검색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부고, 

사진 등에 대한 기사를 예외로 하였으며, 유사도가 높아 반

복적으로 수집되는 중복의 경우, 광고성 기사나 기관의 인

사와 관련된 기사는 제외하였다. 이에 수집된 기사는 2018

년부터 2019년까지 1,748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635건으로 총 3,383건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Data Analysis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빅카인즈는 뉴스 콘텐츠의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주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14]. 

첫째,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독거노인’ 관련 기

사가 보도된 건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독거노인’과 관련된 기사들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연관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통해 확

인하는데, 가중치가 클수록 의미적 유사도가 큰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통한 확인을 

위해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도 확인하였다. 셋째, ‘독거노

인’과 관련된 기사에서 추출된 장소, 인물, 기관, 키워드 

등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어 분석을 실시하였

다. 관계도의 원의 크기가 클수록 가중치가 큰 것을 의미

하며, 원의 색이 빨간색은 키워드, 파란색은 기관, 초록색

은 장소, 노란색은 인물을 의미한다.

III. Research Results

1. Keyword Trend Analysis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독거노인’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의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먼저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관련 언론 기사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Fig. 1), COVID-19 발생 이전에 1,748건이었으나 이

후에 1,635건으로 보도된 기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 Frequency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Before vs. After COVID-19)

또한 COVID-19 발생 이전 2년과 이후 2년간의 ‘독거노

인’ 관련 언론 기사 건수를 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Fig. 2), 

Fig. 1에서는 COVID-19 발생 이후에 ‘독거노인’ 관련 기

사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년 단위로 분석했을 

때는 COVID-19 발생 이후에 해당하는 2020년에 946건으

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2018

년에 892건, 2019년에 856건, 2021년에 689건 순으로 보

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월에 COVID-19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3월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포

되고, 비대면 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좀 더 가시화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것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11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Fig. 2. Frequency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2018 vs. 2019 vs. 2020 vs. 2021)

1.1. Keyword Trend Analysis 

(Before COVID-19)

다음으로 COVID-19 발생 이전의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가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월 

단위로 관련 언론 기사 건수를 분석하였다. COVID-19 발

생 이전(2018~2019년)의 경우(Fig. 3), 2018년 12월에 

128건, 2018년 11월에 125건, 2019년 12월에 115건 순으

로 나타났으며, COVID-19 발생 이전 기간 중 ‘독거노인’ 

관련 기사들이 많았던 상위 3위까지의 기간을 보면 특히 

12월과 11월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언론 

기사 보도가 급증한 시기를 보면 2018년 10월 71건에서 

2018년 11월 125건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겨

울철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사

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Frequency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Before COVID-19)

1.2. Keyword Trend Analysis 

(After COVID-19)

COVID-19 발생 이후(2020~2021년)의 경우(Fig. 4), 

2020년 3월에 113건, 2020년 5월에 95건, 2020년 1월에 

92건, 2020년 12월에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과 5월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 부분 COVID-19로 인한 

취약계층 관련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기사가 가장 

급증한 시기는 2020년 2월 76건에서 2020년 3월 113건으

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2020년 1월에 국내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에 종교단체를 통한 

확진자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으며, 전 세

계적인 COVID-19 확산으로 2020년 3월에 WHO의 팬데

믹 선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들이 가시화되었던 

시기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기사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COVID-19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지 2개월만인 2020년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독거노

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그 시기에 언론 기사가 

가장 많이 집중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1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의 많은 기

사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겨울철 봉사활동에 대한 기사가 많

이 있었다. 2020년 5월에는 9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때는 독거노인을 위한 비대면 지원

에 대한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 발생 이후

에도 겨울철 봉사활동 관련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Fig. 4. Frequency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After COVID-19) 

2. Related Words Analysis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독거노인’ 관련 연관어

를 분석하였다. 

2.1. Related Words Analysis (Before COVID-19)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2018~2019년)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에서 가중치 크기 순서대로 연관어를 살펴

보면(Fig.5, Table.1), ‘봉사활동(가중치 62.36)’, ‘장애인

(가중치 55.46)’, ‘저소득층(가중치 41.35)’, ‘소외계층(가

중치 41.25)’, ‘보건복지부(가중치 35.10)’, ‘취약계층(가중

치 30.39)’, ‘생활관리사(가중치 28.21)’, ‘이웃들(가중치 

26.35)’, ‘노인들(가중치 22.43)’, ‘고독사(가중치 21.14)’ 

순으로 나타났다. COVID-19가 발생하기 전 언론 기사에

는 독거노인이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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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언론 기사에서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일생

생활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음을 연관

어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사업에 

대한 주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에 대한 정

책 및 제도 개선, 지원 등에 대한 역할과 관련하여 많이 언

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2018년에 보건복지

부에서「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시기로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공지능’도 연관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독거노인의 실시간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기사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외에도 ‘생활필수품’, ‘김장김치’와 같은 연관

어를 통해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봉사활동

을 통해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Related Words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Before COVID-19)

Before COVID-19

Ranking Keyword Weight Frequency

1 Volunteer 62.36 574

2 Disabled 55.46 296

3 Low-Income 41.35 169

4 The Underprivileged 41.25 252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10 126

6 The Vulnerable 30.39 315

7 Life Manager 28.21 162

8 Neighbors 26.35 213

9 The Elderly 22.43 272

10 Lonely Death 21.14 195

11 Multicultural Family 19.67 40

12 Daily Necessity 19.53 95

13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18.22 118

14 Aging 17.68 89

15 Artificial Intelligence 15.81 138

16 Executives 15.15 135

17 Kimjang Kimchi 14.79 78

18 Chairman 14.74 173

19 Homeless 14.22 68

20 SK Telecom 14.05 131

Table 1. Weight and Frequency of Related Words  

(Before COVID-19)

2.2. Related Words Analysis (After COVID-19)

COVID-19가 발생한 이후(2020~2021년) ‘독거노인’ 관

련 언론 기사에서 가중치 크기 순서대로 연관어를 살펴보

면(Fig. 6, Table. 2), ‘코로나 19(가중치 93.87)’, ‘취약계

층(87.29)’, ‘장애인(68.37)’, ‘저소득층(가중치 28.69)’, ‘고

독사(가중치 21.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중치 

21.00)’, ‘봉사활동(가중치 19.76)’, ‘소년소녀가장(가중치 

19.72)’, ‘천사무료급식소(가중치 19.11)’, ‘이웃들(가중치 

19.09)’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가 가장 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독거노인의 삶에 있어서도 COVID-19로 인해 많은 변

화가 있었고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독사’가 

COVID-19 발생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 독거노인

의 고독사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관어 중 동일어인 ‘AI’와 ‘인공지능’이 나타났는데,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더 확대되어 나타

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독거노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의 기

사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연관어로 ‘무료급식’, ‘생필품’

이 나타나고 있었다.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독거노

인’ 관련 연관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거노인’

의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기부 및 봉사활동과 관

련된 기사에서 주로 무료급식, 김장김치, 생필품 지원 등에 

제한되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관어 ‘AI’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홀로 보내는 ‘독거노인’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 및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

었다. AI기술을 통해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가 기사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의 ‘고독

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Related Words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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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VID-19

Ranking Keyword Weight Frequency

1 Corona 19 93.87 1315

2 The Vulnerable 87.29 840

3 Disabled 68.37 415

4 Low-Income 28.69 125

5 Lonely Death 21.24 158

6 Coronavirus Disease 19 21.00 119

7 Volunteer 19.76 188

8 Child Headed Families 19.72 39

9 Angel Free Meal Service Center 19.11 171

10 Neighbors 19.09 186

11 The Underprivileged 18.75 235

12 Grandparent-headed Families 17.50 31

13 AI 17.43 293

14 Donation 17.28 132

15 Daily Necessity 17.14 125

16 The Elderly 16.67 236

17 Multicultural Family 15.44 43

18 Chairman 15.28 187

19 Artificial Intelligence 13.37 128

20 Old people 13.27 294

Table 2. Weight and Frequency of Related Words  

(After COVID-19)

3. Relationship Diagram Analysis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Relationship Diagram Analysis

(Before COVID-19)

먼저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Fig. 7)에는 키워드 

중 하나인 ‘임직원’이 가중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직

원’은 각 기업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연탄 나

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지원한 사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통계청’이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정부 부

처로 관계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청’은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을 위한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관

계어로서 가중치도 높고, ‘보건복지부’와도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7. Relation Diagram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Before COVID-19)

3.2. Relationship Diagram Analysis

(After COVID-19)

COVID-19 발생 이후(Fig. 8)에는 키워드 중 ‘코로나 

19’가 가장 가중치가 크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19’를 중

심으로 ‘임직원’, ‘한국거래소’, ‘부산’, ‘이사장’ 등 나눔 

및 봉사와 관련된 키워드, 장소, 기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OVID-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COVID-19 발생 

이전에는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생활관리

사’를 통한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관

계도에 나타났고, 기관, 키워드, 장소별 봉사활동이나 지

원 등의 대부분이 각각 ‘독거노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COVID-19 이후에는 키워드 ‘코로

나 19’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COVID-19의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들었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및 봉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 

상황들이 늘어났으며, 이에 ‘코로나 19’와 연결되어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VID-19 이전과 이후 모두 

‘스마트’가 ‘독거노인’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COVID-19 이전에는 홀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

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면, COVID-19 이후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스마트’환경의 

강화가 더욱 필요로 해진 상황에서 나타난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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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 Diagram of ‘Elderly Living Alone’ news 

articles (After COVID-19)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2018~2019년)

과 발생 이후(2020~2021년)의 ‘독거노인’과 관련된 언론 

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로 인해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이슈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독거

노인’ 관련 기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COVID-19가 발생

한 2020년 초반에 ‘독거노인’ 관련 언론 기사가 많이 보도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COVID-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감

염성 질환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재정적

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홀로 생활하면서 주변 가까이에 신

속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은 

더욱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식사량 또는 횟수가 감소하는 등 노인 생활에 변화가 나타

났다는 연구[17]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향후 COVID-19

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감염성 질환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에 즉각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독거노인들이 비대

면 상황에서 위험에 놓여도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주거환

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처와 지자체, 복지 및 의료 기관 

등과의 체계적·유기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을 활용하는 등 비대면 상황

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새롭

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관어 분석에서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독거노인’과 관련한 기사 중 

연관어에서 주로 봉사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등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현 

상황에서,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트렌드에서도 나타난 바

와 같이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대부분 겨울철에 집

중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1년 단위로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및 지원사업이 재정비 및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독사에 대한 가중치가 순위가 COVID-19 발생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독

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더 강화될 필요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독거노인을 위한 자조 모

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동거 가족원의 지지를 높이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18]. 이러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독거노인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다양화하

고 견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관어로 ‘AI’가 나타

나고 있었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돌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AI를 활용한 상시 보호 시스템을 확대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독거

노인 대상의 기술기반 돌봄서비스인 「독거노인·장애인 응

급안전안심서비스」와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스피커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19],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환경

이 마련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안전상의 문제에서

도 도움이 되며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지망을 형성하

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환경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인

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술기반 돌봄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 분야

에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도 분석에서 COVID-19가 발생한 이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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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 이후,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주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가중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만큼 COVID-19는 ‘독거노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도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에 COVID-19에 대응해서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

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

축을 추진하였다[20]. 하지만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를 분

석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이 연관어로 잘 나타나지 않았

다.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언론매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독거노인들의 적응에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제한된 사회적 관계, 정보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복지서

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정보제공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전

국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각 지

역별 ‘독거노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는데 있어

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독거

노인’과 관련된 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독거노인’에 대한 언론기사를 분석한 연구로,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독거노인과 독거노인을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확산하

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적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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